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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녹스, 정유4사-산자부와

휘발유 시장 쟁탈전

2002년 6월 출시돼 유사휘발유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세녹스는 2003년 한해 동안 정부 및 정유기업들과 지

리한 공방전을 계속해오다 11월20일 법원에서 불법 유사휘발유가 아니라

는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다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프리플라이트가 개발한 연료첨가제 세녹스는 산업자원부와 국세청으로

부터 유사휘발유로 판정받아 집중단속을 받았으며 첨가제의 비율을 1% 

미만으로 제한하는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발효된 8월 이후 

생산이 중단됐었다.

프리플라이트는 법원의 무죄판결을 근거로 3개월여만에 세녹스 판매를 

재개했으나 산업자원부와 국세청 등에서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세

녹스는 휘발유 대신 사용되는 대체연료라며 판매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어 논란의 불씨는 여전한 상태이다.

세녹스와 관련한 법원의 무죄판결에 대해 산자부의 항소 뿐만 아니라 

환경부 시행규칙에 대한 위헌소송과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대한 행정소송 

등 각종소송이 계류중이어서 소송결과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프리플라이트 목포공장 생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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